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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 경 전 제 아†

고려사이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 연구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조손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발표 동향을 보면, 조손 연구

는 심리학을 포함하여 노인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1990년대에는 5편이었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80편으로 급증하였다. 연구방법

은 양적 연구가 약 70퍼센트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 대상은 조부모와

손자녀를 동시에 대상으로 삼지 않고 손자녀 혹은 조부모 어느 한 쪽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질과 심리적 적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

었다. 이 가운데서도 손자녀 연구보다 조부모 연구가 많았으며 조부모 대상연구에서도 단 1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손 연구 전반이 여성노인 연구에 치중

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손 연구는 일반 조부모 연구가 아니라 손자녀의 양육에 관여

하는 여성노인에 관한 연구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

동, 사회적 지지, 우울 등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의 생활에서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풀이되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여성 노인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

의하였다.

주요어 : 조손, 조손가족, 조모, 손자녀 양육,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654 -

조부모, 부모, 손자녀가 함께 사는 확대가족

은 한국 전통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가

족 형태였으나 이후 근대 산업사회로 이전하

면서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이 주

류를 이루면서 조손은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져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연히 대리양육자 내지는 양육의 조력자로서

의 조부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

다. 우리나라의 10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

중 40.7%가 조부모를 대리양육자로 하고 있다

(통계청, 2005)는 조사결과는 앞으로 취업모가

계속 늘어날수록 대리양육자로서의 조부모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히 조모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대리양육의 실질

적인 책임이 조부모 중에서도 조모에 국한되

는 경우가 많고 이는 여성노인의 문제로 이어

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조부

모가 손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아예 부모 세대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차지하

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손가족에서의 여

성노인에 대한 연구가 한층 주목받는 주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여성 노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조손가족에서의 조모,

보다 광범위하게는 조손이라는 주제 전반에서

의 여성 노인들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손가족을 가족 유형의 하나

로 분류하여 조사한 1995년에는 조손가족의

수가 35,194가구였고 5년 후인 2000년에는

45,224가구, 2005년에는 58,101가구로 증가하였

다 (통계청, 2005). 이와 같이 조부모가 세대주

로 되어 있는 경우 외에도 부모의 맞벌이, 질

병, 수감, 경제적 무능, 이혼 등 여러 가지 이

유로 손자녀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조부모를 포함시켜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조손

가족은 통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

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조손가족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결혼 및 가

족 가치관의 전반적인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 증가,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전반적인

가족의 불안정, 노령인구의 증가 등 일련의

사회 변화가 기존의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전에도

조부모는 부모의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아동

들을 위한 보호체계로서 존재하여 왔으나 우

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시행한 가정위탁보호

제도는 조부모를 아동복지시스템의 일부로 공

식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정위탁은 위탁

주체에 따라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이모․

삼촌 등에 의한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등

으로 나뉘는데, 조부모의 대리양육은 가장 빈

번한 배치 선택으로 꼽힌다. 조부모 양육은

다른 형태의 위탁이나 시설 보호에 비해 상대

적으로 양육의 지속성이 보장되고 정서적 안

정감도 준다는 이유에서이며(Geen, 2004), 더욱

이 혈연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부모

는 친인척을 포함하는 확대가족, 지역사회 등

에 연결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

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에서

도 볼 수 있어서 조손가족의 증가는 1990년대

이후 가장 특징적인 가족 형태의 변화로 꼽히

기도 한다(Fuller-Thompson & Minkler, 2001;

Fuller-Thompson, Minkler, & Driver, 1997).

조손가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손 연구도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연구의 동향을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조손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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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에 불과했으나(조복희, 1977; 서동인, 1989;

서동인, 유영주, 1991), 2009년에는 한 해 동안

에만 17편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은 모든 조손 연구가 곧 조손가족에 대한 연

구는 아니라는 점이다. 조손가족을 어떻게 정

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조부모와 손자녀가 한 가구 안

에 동거하는 것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

으며 따라서 조손가족 연구라 함은 이처럼 주

거를 함께 하는 조부모와 손자녀에 대한 연구

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조손

관련 연구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보다

일반적인 조부모와 손자녀에 관한 연구를 일

컫는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노년층의 의식이라든가(조석미, 1980), 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손자녀의 인식(박의순,

1990) 등은 조손가족 연구가 아니되 조손에

대한 연구에 속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조부모가 동거하지 않더라도 손자녀

의 양육에 긴밀하게 참여하는 형태가 많은데

이에 관한 연구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조손가

족 연구는 아니지만 조손 관련 연구에 포함된

다. 다만 조손가족의 수가 증가하면서 조손가

족에 대한 연구는 물론 조손 일반에 대한 학

술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조손 연구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조손 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여 통합적

이해를 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손 연구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필요

함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측면으로 조손에 대

한 개념 정의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조손

연구에서는 조손가족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예컨대, 조부모-손자녀 세대(신은

정, 2004), 조부모-손자녀 가족(박창기, 2002;

옥경희 2005), 조손가정(김승훈, 2005; 이미영,

2007; 정일선, 2004; 최해경, 2006), 조손가족

(김미혜, 김혜선, 2004), 조부모가구(윤승희,

2005), 손자녀양육 조부모(권인수, 2000; 최혜

지, 2003) 등을 들 수 있다. 서구의 경우, 조부

모가장 가족(grandparent-headed home), 손자녀

양육 조부모(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 보

호적 조부모(custodial grandparents), 조부모 양육

자(grandparents caregivers), 양육자로서의 조부모

(grandparetns as caregivers), 조모친족관계 양육

제공자(grandmother kinship care providers) 등으

로 부르고 있다(김혜선, 2004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조손가족을 ‘조부모가 18세 이

하의 손자녀와 동일한 거주지에서 손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욕구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책임

을 지는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U.S. Census

Bureau, 2000).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조손가족

의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양육과 교육, 그리고

의료적 보호를 포함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권한과 아동

의 일상보호를 제공하는 책임을 포함하는 신

체적 보호권한을 가지게 된다(Jendrek, 1994).

미국의 예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조손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그 개념에 대한 중첩된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자들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조손 연구의 동향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손가족에 대한 시각이 편협해

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아직까지는 조손가

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보다는

전형적인 가정 형태의 밖에 존재하는 임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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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간주하고 이 때문

에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 많다. 즉, 부모

와 자녀라는 2세대 가정을 전형적이고 보편적

인 ‘정상 가정’으로 상정하면서 그 외의 가정

형태는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배제하며 이

과정에서 조손가족은 사회 문제에 의해 야기

된 기형적인 가정 형태로 여기고 많은 가정

내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나 사회에 문제를 야

기하는 체계로 간주한다. 예컨대 조손가족의

조직력이 약화되고 기능상의 문제를 일으켜

가족원 개개인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유미, 이윤형, 2009). 특히, 조

손가족 조모의 양육 부담, 우울, 스트레스, 신

체적 문제 등을 보고하거나(김미혜, 김혜선,

2004; 김정은, 2002; 박창기, 2002; 이화진,

2004; 이희섭, 2004; 최해경, 2002; Jendrek,

1993; Minkler, Driver, Roe, & Bedeian, 1993), 조

모가 담당하는 양육의 질의 부적절함과 이로

인한 손자녀의 적응이나 발달상의 문제를 지

적한다(오선영, 장혜진, 조윤정, 2006; 허남순,

2004). 또한 조손가족 아동과 청소년들은 가정

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결손 등의 구조

적인 문제,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 등 기

능적인 문제에 따라 또래 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 철회 등의 심리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낮은 자아존중감 등을

보인다고 말한다(박미자, 2008; 성지혜, 2001;

송유미, 이윤형, 2009; Brown, 2003). 이러한 조

손 연구들은 조손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

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조손가족

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축적될수록

그러한 경향 자체가 조손가족을 바라보는 시

각을 어느 한 가지로 견고하게 만들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조손가족이 많아지고 손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조부모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가장

뚜렷하게 그 변화를 체감하는 집단은 조모에

해당하는 노년기 여성들이다. 그러나 조손가

족이라는 주제 자체는 조부모 세대와 손자녀

세대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 주제이며 조부모

세대는 조부와 조모를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

문에 조모들의 존재가 특별히 두드러져 보이

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손에 대한

연구 속에서 이 주제가 특히 노년기 여성의

문제라는 점이 제대로 부각되고 있는지 파악

해야 한다.

조손 연구는 현재 어느 특정 학문에 국한되

지 않고 노인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법

을 통해 조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손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

는 이유는, 조부모, 부모, 손자녀라는 3세대가

관련된 이슈이자 이 새로운 가족 형태가 가족

내에서의 변화는 물론 각 가족구성원들의 사

회적 적응과 생활에도 새로운 양상을 불러일

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처럼 동일한

연구 대상에 대하여 여러 학문 분야에서 동시

에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학문 간의

소통을 위해서 그들 사이의 접근방법과 시각

의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연구는 조손가족에 대한 관심이 조손 연

구 전반의 양적인 증가로 이어지는 현 시점에

서 조손 연구의 문제의식과 접근 방법을 조망

해 봄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서 국내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조손에 대

한 연구 일반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발표된 조손 관련 국



김원경․전제아 /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조손 관련 연구 동향: 1991년부터 2010년까지를 중심으로

- 657 -

내 연구의 연구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

대로 향후 조손 관련 연구가 다루어야 할 주

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조손 관련 연구의 연도별 발표 동향

은 어떠한가?

둘째, 조손 관련 연구의 방법별 동향은 어

떠한가?

셋째, 조손 관련 연구의 내용별 동향은 어

떠한가?

연구방법

선정기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들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1년에서 2010년 10월 1

일 사이에 발표된 국내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

다. 둘째, 2010년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포함하였다. 셋째, 논문 제목과 주제어에 ‘조

손’, ‘조손가정’, ‘조손가족’, ‘조부모’, ‘조모’,

‘조부’, ‘손자녀’를 포함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

는 총 85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이 연구는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만

이 아니라 조손에 대한 연구 전반을 분석 대

상으로 한다. 조손가족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한 가구 안에 동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개

념인데, 최근에는 손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면

서도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의 경우,

또 손자녀와 조부모의 동거 기간이나 동거 계

기 자체가 유동적인 경우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석대상을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만

으로 국한할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연구를 포

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손 연구 전반을 분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분석 방법

조손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동향을 주제로 삼았던 선행논문을 참조하여

(김근영, 곽금주, 배소영, 2009; 김미정, 강인설,

2008; 이채호, 최인수, 2009) 분석 기준을 설정

하였다. 분석 기준으로는 연구 발표, 연구 방

법, 연구 주제 및 내용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그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발표 동향 분석

조손 관련 연구의 발표 연도와 게재된 학

술지 분야는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연도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1년 단위로 살펴보았

다. 학술지 분야는 특정 분야로 제한하거나

분류하지 않고 발표된 논문의 학술지별 게재

빈도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동향 분석

연구방법은 논문의 연구 대상, 연구 유형으

로 나누어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조손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또는

조부모나 손자녀 중 어느 한 세대만을 연구대

상으로 포함하였는지, 또는 성인 자녀가 포함

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유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중재 연

구, 문헌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양적 연

구는 수량적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를 의미하며, 질적 연구는 개별 면담을 실시

한 자료를 근거로 사례분석을 한 연구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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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재 연구는 연구 대상에게 조작이나 처

치를 가한 후 그 효과를 보는 연구를 의미하

고, 문헌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 결과를 도

출한 연구로 정의하였다.

연구 주제 및 내용 분석

선정된 논문의 연구 주제와 관련 변인들을

분석하여 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

자가 이론적인 기초를 세워서 중요한 변인을

사전에 선정, 분류, 논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논

문들을 고찰하여 이를 통해 주요 주제들을 파

악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결 과

조손 관련 연구의 발표 동향

연도별로 보았을 때, 총 85편의 논문 중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전반 10년간의 발표

연구 수는 총 5편이었다. 2001년부터 2010년까

지 발표된 조손관련 논문은 총 80편으로 급증

하였다. 조손관련 연구들이 발표된 연도별 빈

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연도별 발표 추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대에 들어서 1994년에 한 편의 조손관

련 논문이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95년

에 한 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세

편의 논문이 더 발표되어 1991년부터 2000년

까지의 10년간 총 5편의 조손관련 논문이 발

표되었다. 2001년에는 조손관련 논문이 한 편

도 발표되지 않았으나 2002년에 4편, 2003년에

한 편이 발표되었고, 2004년에는 5편, 2005년

에는 7편이 발표되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2006년

에는 9편, 2007년에 16편, 2008년에 14편이 발

표되었으며, 2009년에 17편, 2010년 10월까지

는 7편이 발표되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3

편이 발표되었다. 그러므로 조손관련 연구는

2000년 이후 활발해졌으며 특히 2007년 이후

의 최근 3년간 급증하였다.

학술지별 발표 동향을 보면, 조손관련 논문

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35종이었다. 학술지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분류한 결과, 유아․아

동․청소년 분야, 노년 분야, 사회복지 분야,

연도 게재 논문 편수

1994 1

1995 1

1991-2000 1996-1998 0

1999 2

2000 1

소계 5

2001 0

2002 4

2003 1

2004 5

2001-2010 2005 7

2006 9

2007 16

2008 14

2009 17

2010 7

소계 80

합계 85

표 1. 연도별 조손관련 논문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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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분야, 가정 및 가족 분야, 간호학 분야,

사회학 분야, 교육학 분야에서 조손관련 논문

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분야별

논문 발표 경향은 표 2와 같다.

분야별 발표 경향은 유아․아동․청소년 분

야의 학술지는 4종, 노년 분야 학술지는 2종,

사회복지 분야 9종, 심리분야 1종, 가정 및 가

족 분야 5종, 간호학 분야 5종, 사회학 분야 3

종, 교육학 분야 6종으로 각각 나타났다. 사회

복지 분야의 학술지에서 조손관련 논문 발표

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교육학

분야의 학술지에서 조손관련 논문 발표가 많

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학 분야의

학술지를 통해서는 조손연구가 상대적으로 적

게 발표되었다. 조손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한국노년학(11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한국가정관리학, 노인복지연구, 한

국가족복지학 모두 각 8편씩의 논문이 발표되

었다. 나머지 35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조손관

련 논문 편수는 모두 3편이하였다.

조손 관련 연구의 방법론적 동향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논문의 연구방법론

적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논문의 연구 대상,

연구 유형의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조부모 연구, 손자

녀 연구, 조부모-손자녀 연구, 조부모-부모의 2

세대 연구, 조부모-부모-손자녀의 3세대 연구,

조손가족 세대 전체 연구로 나타났다. 총 85

편의 논문 가운데 조부모 연구는 47편에 해당

하였고, 손자녀 연구는 22편, 조부모-손자녀

연구 10편, 2세대 연구가 3편, 3세대 연구가 1

편, 그리고 세대 전체 연구가 2편이었다. 즉,

조손 관련 연구의 대상은 조부모 세대 및 손

자녀 세대의 한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가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현저히 많았다.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조모, 조부, 조부모의 세 가지로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보면, 조모만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가 18편,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28편이었으며 조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1편에 불과하였다. 조부모를 대

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참여자는 조

모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손 연

구의 상당수가 조부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조모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조손 연구에서 조

부모 세대가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 그 대상자

는 주로 여성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구대상별 경향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 유형의 동향은 전체 85편의 논문 중

양적 연구가 59편(약 70%)에 해당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례

연구와 면접 등으로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가

학술분야 학술지 수 논문 편수

유아․아동․청소년분야 4 6

노년 분야 2 12

사회복지 분야 9 27

심리 분야 1 2

가정․가족 분야 5 21

간호학 분야 5 4

사회학 분야 3 4

교육학 분야 6 9

계 35종 85편

표 2. 학술지별 조손 논문 발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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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편(약 19%)에 해당하였고, 중재연구는 4편,

문헌 연구는 3편이 해당하며, 질적 연구와 문

헌 연구를 동시에 연구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가 2편,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동시에 사

용한 경우가 1편씩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에 조손연구의 유형별 동향을 제

시하였다.

조손 관련 연구의 내용동향

조손관련 연구의 주제와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었다. 첫째는 조부모

나 손자녀 또는 부모와 같이 개인에 관한 것

을 연구의 주제와 내용으로 하는 경우, 둘째

는 조손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연구의 주제로

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었다. 개인을 다루

는 경우, 연구 주제에 대한 측정을 위해 사용

된 변인들이 연구마다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서 본 연구를 위해서는 종속변인의 주제를 기

준으로 삼아 연구 내용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개인을 연구 주제로 하고 있는 경우, 조부

모를 연구 주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주로 양육 스트레스나 양육행동 등 조

부모의 손자녀 양육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조부모의

삶의 질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논문이 다음

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조부모의 역할, 사회

적 지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상태,

손자녀와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있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관련 연구에서는 양

육 스트레스(김혜선, 2004; 오진아, 2006; 이선

형, 이경림, 임춘희, 2009; 이지연, 정경미, 김

원경, 2008), 양육행동(옥경희, 정계숙, 천희영,

황혜정, 최성학, 2006; 장희선, 김윤정, 2008),

양육지원이나 양육인식 등과 같이 손자녀의

양육 경험 전반(김승용, 정미경, 2006; 배지희,

노상경, 권경숙, 2008; 서현, 2009; 장혜경, 손

현미, 임정현, 2009; 최혜지, 2009)에 관한 연

구로 요약할 수 있다.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는 연구

는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들을 밝히고

그 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로

요약될 수 있다(이미숙, 2010; 이지연, 김원경,

연구 유형 논문 편수

양적 연구 59

질적 연구 16

중재 연구 4

문헌 연구 3

양적 연구+질적 연구 2

질적 연구+문헌 연구 1

계 85

표 4. 조손관련 연구의 연구 유형별 동향

연구대상 논문편수

조부모

조부

조모

28

1

18

손자녀 22

조부모-손자녀 10

조부모-부모 3

조부모-부모-손자녀 1

세대 전체 2

계 85

표 3. 조손관련 연구 대상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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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미, 2009).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으로는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 수준, 양육 동기, 양육

지원이나 양육에 대한 인식 등이었으며, 그

밖에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 손자녀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양육스트레스

와 관련 있는 변인들로 다루어졌다. 특히 조

부모의 신체적 건강 수준은 양육스트레스를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이 때 신체적 건강 수준의

지표는 의학적 진단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조부모들이 스

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였다(오진아,

2007). 또한 양육스트레스의 보호요인 혹은 매

개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을 밝히고

있으며(양소정, 정경미, 김원경, 2008), 그 밖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으로는 양육 동기(가

족해체, 자녀의 맞벌이), 양육 지원 등이 있었

다(김은주, 서영희, 2007; 박충선, 2010).

한편, 조부모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에서는 생활만족도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거나(김미혜, 김혜선, 2004;

박충선, 2010), 삶의 의미나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다양한 삶의 질 구성 요인(김혜선, 2009;

서혜석, 2005; 양소정, 정경미, 김원경, 2008;

오진아, 2007)을 측정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사회적 지지(박경애, 2007; 송유미, 이윤형,

2009), 조부모의 의미와 역할(박화윤, 이영숙,

1999; 이영숙, 2004),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조

부모의 정서상태(김혜선, 2005), 손자녀와의 관

계 관련요인(최혜지, 2006) 등도 연구주제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삶의 질을 주제로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조부

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삶의 질 관

련변인으로서 또는 삶의 질에 대한 구조적 분

석에서 손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요인들이 중

요한 예언변인으로 밝혀지거나(양소정, 정경미,

김원경, 2008),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들은 대부분이 양육스

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변인으로 밝혀진 사회적

지지나 조부모의 건강상태 등이었다(배진희,

2007; 오진아, 2006).

손자녀 대상 연구의 주제는 손자녀의 적응

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손자녀의 문제행동이나 정서적 문제로 인한

적응문제(김혜선, 2004; 옥경희, 2005; 이정이,

최명선, 2007a; 박미자, 이창식, 2008; 박옥임,

김진희, 2008), 적응유연성(송유미, 2009; 송유

미, 이윤형, 2009; 최해경, 2006)이 적응과 관

련된 주제로 연구되었다. 그 외의 연구로는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과 같은

자아 관련 연구(박옥임, 김정숙, 2006; 이창식,

박미자, 2009; 이창식, 박미자, 장은순, 2010;

장희경, 조병은, 1995; 전창진, 2009),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복지감 관련 연구(민하영,

2004, 2008; 최명선, 이정이, 2007), 조부모에

대한 역할기대(이영숙, 박화윤, 2000), 조손가

족 내에서의 생활경험 전반에 관한 것(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김진숙, 2009) 등 다양

한 주제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 주제를 통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손자녀의 적응적 특성을 살펴

보고 있으나 이들 연구 대부분이 적응을 설명

할 수 있는 변인들을 규명하고 그 관련 요인

들 간의 관계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는 경향

에 치중하고 있다. 즉, 조부모가 양육하는 손

자녀가 부모가 양육하는 또래 자녀들과 비교

하여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조손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 세대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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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보다는 조부모에 의한 양육형태는 보

편적인 양육형태가 아닌 특수한 양육형태로써,

그러한 양육의 결과로서 발달적 특성이 어떻

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연구에 치중

하고 있다.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를 연구의 주제에 포

함하는 경우는 주로 조부모-손자녀 양자 간의

역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의 질적 측

면이나 역할의 역동, 세대관계에 대한 측정을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박경란, 1994; 조

병은, 이미숙, 강란혜, 矢富直美, 前原武子,

2002). 예를 들어,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

수행에 대해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부모로 둔

손자녀를 비교한 결과 비취업모의 손자녀에

비해 취업모의 손자녀에 대해서는 대리모와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중요한 의미를 지

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미숙, 조병은, 강란혜,

2004).

한편, 후자(정책, 제도)에 속하는 연구는 전

체 85편 중 5편이다. 이들 연구는 조손가족의

구성원 개인보다는 조손가계 전체를 연구대상

으로 하여 조손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손가계의 경제구조(허경옥, 이현진, 박귀영,

2009), 조손가족의 소득결정 요인 분석(민기채,

2010)을 시도하거나 조손가족을 위한 교육프

로그램 개발(서홍란, 김양호, 2010) 연구를 수

행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의 조손관련 국내학술지 논문의 연

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후의 연구

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도별 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통해 1990년

대에 비해 2000년 이후에 조손관련 연구가 급

증하였으며, 이는 늘어가고 있는 조손가족에

대한 관심과 고령화의 현실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년인구에 대한 관심이 조손연구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손관련 연구

의 급증과 더불어 조손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진 학문 분야는 노년학, 유아․아동․청소년

분야, 사회복지, 심리, 가정 및 가족, 간호학,

사회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적 분야에 걸

쳐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조손 또는 조손

가족에 대한 관심이 노년기에 접어든 조부모

를 비롯하여 조부모-부모-손자녀 세대로 확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세대 간의 통합적 문제

로 학문적 관심이 확장되었음을 반영한 것이

다.

연구방법의 동향으로는 양적 연구가 대다수

를 차지(70%)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나 중재연

구, 문헌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이나 일반화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양적 연구

방법을 선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양적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계량적 방법의

한계 및 객관화의 한계(Creswell, 2007)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나 문헌 연구, 또는

중재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조손 연구의 내용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조손연구에 포함되는 조부모, 부모, 손자녀 개

인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

된 변인을 규명하거나 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연구 내용의 또 하나의 흐름은 조손가족에 대

한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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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족 세대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85편의 논

문 중 5편의 논문을 제외한 80편의 논문이 모

두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한 연구로 치중

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최근으로 올수록 조손 연구는 곧 “조손가

정” 또는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로 자리 잡

은 것을 볼 수 있다. 조손 관련 연구들이 연

구 대상으로 삼은 조부모들은 일반 노인들과

구별하여 손자녀의 양육에 전적으로 책임지거

나 또는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상황에 처한 노

인들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가 분석한 대부분

의 연구는 손자녀와의 동거여부, 양육기간, 양

육책임, 조손발생 형태 등을 거의 예외 없이

조사하고 있어서 조손 연구가 사실상 ‘조손가

족’에 대한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조손 연

구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주제를 포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근에는 조손가족의 조모와 손자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특히 1990년대

이전에 이루어진 조손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더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나왔던

연구에서는 양육자 또는 양육의 조력자로서의

조모가 아니라 조모가 가지고 있는 양육에 대

한 태도가 부모에게 전이되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조복희, 1977). 이후

에 나온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

밀도, 조부모의 역할, 조부모와의 관계 등의

연구도 조손가족에서의 조부모-손자녀 관계가

아닌 단지 세대로서의 조부모와 손자녀를 다

루었다(박의순, 1990; 서동인, 유영주, 1991; 조

석미, 1980). 이에 비해 최근의 연구, 특히

2000년 이후 연구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집중

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연구가 주로 조손가족의 발

생으로 말미암은 변화에 집중되는 상황 속에

서 조손가족과 무관한 조손에 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조모가 집중적으로 손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조손가족의 형태를 갖는 것

은 아니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동거하면서 양육하기도 하고, 하루의 일정 시

간 동안 또는 일주일의 일정 기간 동안 양육

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손가족으로 생각하지 않

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양육의 성격이나 조부

모의 역할 등이 조손가족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형태를

‘공동양육’과 ‘조손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으

나(Bowers & Myers,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점을 고려한 국내 연구는 극소수에

머물고 있다(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뿐만 아니라 조손가족 자체도 다양한 형태

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telle, Fruhauf, Orel, & Landry-Meyer, 2010) 국

내 연구는 대부분이 조손가족이나 저소득 가

정에서 자녀의 이혼, 사별, 경제적 파탄 등으

로 인해 손자녀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

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김미혜,

김혜선, 2004; 옥경희, 2005; 최해경, 2006). 조

손가족의 발생 원인이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양육의 부재 때문인 경우와 부모 세대의 해체

로 인한 경우 조부모의 양육 부담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국내외 연구(이지연, 김원경, 정

경미, 2009; 한경혜, 주지현, 이정화, 2008;

Haylip, Shore, Henderson, & Lambert, 1998), 이미

오래 전에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일이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손자녀 양육을 맡으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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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모가 되어 보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구(박경애, 2007),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조

손가족의 증가를 경험한 서구에서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즐거움, 만족감, 보상감

을 경험한다는 연구(Chen & Silverstein, 2000;

Cox, 2009; Jendrek, 1994)가 있음을 감안할 때,

조손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 자

체가 보다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자녀가 연구의 초점이 되는 경우는 조부

모를 연구의 주 내용으로 삼은 것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었다. 손자녀를 연구의 중심내용

으로 한 경우는 대체로 손자녀의 적응을 설명

하는 변인의 규명과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

및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목할 점은, 조손가족의 손자녀는 부모가 양

육하는 또래 아동이나 청소년과는 다르다는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연구만으로는 조손가족

의 손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

다. 조손가족의 아동과 일반 가정의 아동의

비교를 시도한 소수의 국내 연구에서는 행동

문제 전반에 걸쳐 조손가족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과잉행동이나 불안행동 등의 행

동문제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으며 더 미성숙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이, 최명선, 2007b).

이와 같은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양 쪽을

비교하여 연구한 경우가 아직은 미비한 상태

이므로 향후 연구 주제로 조손가족의 손자녀

가 부모가 양육하는 또래 아동이나 청소년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설명하

려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가 다변화되어야 한다

는 점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연구 동

향은, 대부분의 연구가 조모의 손자녀 양육이

부모의 자녀 양육과는 구별되는 비전형적, 임

시적, 문제적 형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동향을 보면, 대체로 조손

가족의 질적으로 열악한 삶, 양육의 부적절함,

손자녀의 부적응 등 부정적인 측면을 조명하

는 연구 결과들 중심으로 학문적인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손가족의 긍정

적 측면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해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의 긍정적 측

면을 보고한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Solomon과 Marx(1995)는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

임을 경험했던 아동들에게 조부모가 개입하여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음을 보여주었고, Brian(2000)은 조부모

가 손자녀에게 지지적 가족 분위기와 훈육구

조를 제공할 때 손자녀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

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조손가족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관

점이 지나치게 부각된다면 조손가족 자체를

하나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는 편향된 시

각이 고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차후 조

손 연구에서는 조손가족의 긍정적 측면을 밝

혀줄 수 있는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조손가족의 증가는 조부모의 자녀 양육과

자녀 지원이 손자녀 세대까지 이어지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조모가 양육에 매달리는 기간

이 길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서 핵가족 내

에서 양육 제공자가 감소하고 또 다양한 형태

의 가족 해체와 가족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자녀 양육은 점차 개별 가정, 특히 여성의 몫

으로 돌아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

구 동향에 의하면, 조손가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손이라는 주제는 실질적으로는 조

모의 손자녀 양육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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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조부모를 연구대상으

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조부모 가운데 누구라

도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라도 실제

응답자는 조모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은 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의 책임은 사실상 조모

에게 주어져 있음을 시시한다. 조손가족 또는

손자녀 양육에 대한 참여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은 유독 노년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일

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손가족의

조모들이 성인기에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노년기에는 자녀를 지

원하기 위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까지 담

당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돌봄(caring)은 여

성에게 있어서 어느 한 시기에만 요구되는 것

이 아니라 전 생애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이숙현, 2005; Marshall, 2006;

Ravanera, Beaujot, & Liu, 2009). 그럼에도 불구

하고 조손가족의 증가라는 현상은 조부모 세

대 전반에게 양육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지

적은 있어도 그것이 특히 노년기 여성에게 책

임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조손가족이

누구보다도 노년기 여성에게 절실한 문제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연구를

노년기 여성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더구나 부모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에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조

부와 조모의 분담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 연구자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손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참여와 책

임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축적되

어 가는 상황에서도 조부모라는 한 범주 안에

서도 조부와 조모의 역할과 책임을 구별하여

살펴보는 연구는 드물다. 성인자녀와 관계 속

에서의 조부모, 또는 손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의 조부모 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를 계기

로 일어나는 조부모의 부부관계의 변화도 역

시 도외시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

에서는 조손가족의 증가를 여성 문제라는 시

각에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손과 관련된 정책, 제도 등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손가족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비와 의

료비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조손가족에서 자

라날 아동과 청소년 인구를 감안할 때 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앞으

로는 조부모와 손자녀에 대한 다각적인 기초

연구를 통해 조손가족을 이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초 연구가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 및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조손가족 조모를 위한 정책

적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구체적 지원

이나 개입의 성격과 내용을 다각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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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rends Concerning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in Korean Journals 1991~2010

Wonkyung Kim Jaeah Jeon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Ewha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nalyzes research trends in scholarly paper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from 1991 to

2001 concerning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The numbers of articles o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has been increasing from 5 in 1990s to 80 in 2000s in the fields of gerontology, family

studies, social welfare, child study, and education altogether. A large number of papers focused on

grandparents, especially on grandmothers, who have been fully or partially responsible for grandchildren

rearing for their adult children addressing quality of lif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The papers, taken

together, tended to imply that grandchildren rearing became more critical than ever in the life of elderly

women.

Key words : grandparent-grandchildren, grandmother, parenting grandchildren, research trends


